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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령기도회 온라인: 

울뜨레야 온라인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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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시간 일시 중단

주일 평일미사/ : 425 Boulder Ct. #400, Pleasanton, CA 94566

온라인 미사: 유튜브에서 검색 ‘TVKCC mass’ 

미  사

교중미사 오전 시 시9 - 10

평일미사 화 목 토요일 오전 시 분, , 9 30

English Mass Temporarily suspended

Youth Mass Temporarily suspended

고해성사
교중미사 전 오전 시 분 시 분: 8 30 8 50– 

평일미사 전 오전 시 시 분: 9 9 20– 

유아세례 일시 중단

해설 권현정 안젤라_ ( ) 제 독서 김미정 안나 제 독서 김미정 안나1 _ ( ) 2 _ ( )

입 당 송 |   시편 참조33(32),5-6 

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. . 

알렐루야.

제 독서1  |   사도 4,8-12   Acts 4:8-12

화 답 송 |   시편 과 과 118(117),1 8-9.21-23.26 28-29( 22)◎ 

             Psalms 118:1, 8-9, 21-23, 26, 21, 29

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, .◎ 

또는 알렐루야   ( .)◎ 

The stone rejected by the builders has become the          ◎ 

   cornerstone. or: R. Alleluia.

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, . .      ○ 

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        , . 

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, . ◎

Give thanks to the LORD, for he is good, for his mercy      ○ 

   endures forever.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than  

   to trust in man.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than  

   to trust in princes. ◎

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  , , ○ 

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     . , 

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. , . ◎

I will give thanks to you, for you have answered me and    ○ 

   have been my savior.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

   has become the cornerstone. By the LORD has this been     

   done; it is wonderful in our eyes. ◎

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. ○ 

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  . , .

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  , . ,       

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. . ◎

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; we      ○ 

   bless you from the house of the LORD. I will give thanks to  

   you, for you have answered me and have been my savior.

   Give thanks to the LORD, for he is good; for his kindness    

   endures forever. ◎

제 독 서2  |   요한 1 3,1-2    First John 3:1-2

복음환호송 |   요한 참조10,14 

알렐루야.◎ 

Alleluia, alleluia.◎ 

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. . ○ 

양들은 나를 안다   . ◎

I am the good shepherd, says the Lord; I know my sheep,   ○ 

   and mine know me. ◎

복    음 |   요한 10,11-18    John 10:11-18

영성체송 |   

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, . 

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. .

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“ .”

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

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김종택, , Teresa Lee, ,
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 Yong Ah Lee, , , 

루시아,
고은경 엘리사벳 이순옥 안나 윤정의 알퐁소 , , 

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  
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.



      생명의 말씀 부르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      

신학교에 지원하려는 예비신학생들을 면담하다 보면 

성소 동기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 복사. 

를 설 때 성체를 들어 올리시던 신부님의 모습이 멋있

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 속, 

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심지어 어릴 적 외국인 신부, 

님이 주셨던 카스테라가 계속 먹고 싶어서 신학교에 

갔다는 선배 신부님의 일화도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. 

하는 모습도 각기 다릅니다 우정의 무대에 나와 뒤에 . “

계신 분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라고 외치던 군!”

인처럼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자“ .”

신 있게 말하는 고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 부르심이 3 , 

성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고 싶어서 , 

예비신학생 모임에 나왔다고 말하는 조심스러운 청년

도 있습니다.

부르심을 너무 확신해서 당돌해 보였던 학생도 소심, 

하고 용기 없어 보였던 청년도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

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. 

면 앞으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

니다 처음에 부족해 보이는 성소 동기를 안고 입학했. 

던 신입생들이 신학교 생활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

갑니다 신학생 양복이 어색해 보였었는데 어느새 수단 . 

입은 모습이 제법 잘 어울리고 복사 서는 것도 어색해 , 

보였는데 부제품을 받고 제단에서 부제 복사를 섭니다. 

그리고 입학한 지 년 뒤 이들은 모두 사제 서품식에10 , 

서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“ , !”

을 닮은 목자로 태어납니다 예비신학생 양성과 사제 . 

서품식 준비를 동시에 하는 성소국에서 일하다 보니, 

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게 됩니다. 

과연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?

그 답은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목자께서 . 

정말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성소 주일에 우. 

리는 요한복음서 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10 . 

는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목자는 “ .” . 

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정도로 양들을 잘 알고 길 잃은 , 

양이 생기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양들. 

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. 

런 목자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성소 동. 

기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개개인의 역량은 조, 

금 부족해도 그런 목자께서 함께 걸어가시기에 이들은 , 

예수님을 닮아 착한 목자가 되어갑니다.

제 차 성소 주일을 맞아 우리의 성소를 생각해 봅58

시다 각자 부르심 받은 자리는 다르지만 부르시는 분. 

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목자께서 . 

정말 좋은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, 

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들이 할 일은 목자. 

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목자를 한 걸음씩 따라가는 , 

것입니다 또한 양들끼리도 서로를 격려한다면 더 좋을 . 

것입니다 사제 성소 수도 성소 그리고 평신도 성소로 . , , 

성소의 삶 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의 성소를 위해 기‘ ’

도해 주며 함께 걸어간다면 착한 목자께서는 앞서 걸, 

어가시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.

최요안 세례자요한 신부 서울대교구 성소국 차장| 



  

분 묵상  5

착한 목자이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닮은 목자들이 

많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며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, 

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

이 이 세상에 지속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. 

날의 현실은 이러한 착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성소자들

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발전된 사. 

회가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가고 있기 

때문일 것입니다.

옛날에 일본 어느 부락의 지도자가 하느님께 인간  

들을 사랑하심에 대한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설교

를 들은 후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. “

대로 그렇게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오, 

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리스도교 신앙을 우리에게 알

려 주셨습니까 성인은 슬픈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?” . “

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느님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? 

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영감을 주셨습

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분의 부르심을 들으려고 하. 

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. .” 

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일꾼들을 부르고 계

시지만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이 알, 

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.

최근 들어 영재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어린 나

이의 자녀들에게 외국어와 과학 등을 미리 교육시키는 

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교육학자들 역시 세 이전의 조기 . 7

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단순한 지식보다

도 먼저 성품과 꿈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식은 . 

나중에 성장하고 나서도 충분히 습득할 수가 있지만 7

세 이전에 형성되는 인격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. 

이 시기는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, 

에 따라서 아이의 성품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. 

또한 아이들의 평생 비전이 형성 되는 것도 이 시기입

니다 이 때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 아이. 

들은 역사학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과학과 관련된 재밌, 

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커서도 과학자가 될 확률이 매

우 높습니다 실제로 아놀드 토인비 역시 자신이 역사가. 

가 된 이유에 대해 어려서부터 들었던 부모님의 이야기

가 원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.

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  

고 있는지에 따라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. 

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겠습니까? 

주님의 사랑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아이

들은 그들 앞에 어떤 삶이 다가오더라도 모든 것을 아, , 

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며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

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압니까 예수님을 닮은 착한 ? 

목자가 바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서 나올지 말입니다. 

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야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

기도합니다.

굿뉴스에서- -

 



     공지사항   
  

 

∎부활 판공성사 기간 연장

아직 성사를 보시지 못한 신자들을 위하여 판공성사       - 

기간을 월 일 토 까지 연장합니다     5 15 ( ) .

주일미사 전 오전 시 분 시 분   - : 8 30 ~ 8 50

평일미사 전 오전 시 시 분   - : 9 ~ 9 20

장소 센터 층   - : 1

후면에 주차하신 후 봉사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  - .

온라인 묵주기도 안내TVKCC ∎

일시 매주 수 금 오전 시 분 시   - : , , 9 30 - 10

   - Zoom ID: 821 2573 3564       

   - Passcode: 1004  

 

∎ 월 반모임일정4

∎온라인 미사참례 헌금 안내

직접 미사에 나오시지 못할 경우 주일헌금 교무금 등      - , 

각종 헌금은 당분간 을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         Check

주시기 바랍니다     .

   -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: www.tvkcc.org/giving-2 

온라인 미사예물 봉헌 안내∎

온라인 미사에 미사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 - .

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  - : , tvkccliturgy@gmail.com

   -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: www.tvkcc.org/prayer_requests  

   

∎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.  

   교무금- (Inquiry of Annual Pledge)

     김순삼 박정배 박주암 이종구(4,5), (11,12/2020), (4), (1-4),  

이태원 조상준 조현재     (4), (1-3), (1-4)

성소후원   - (Vocation Promotion)

이종구     (1-4)

   - Bishop’s Appeal

이종구 이태원     (1-4), (4)       

  감사헌금  - 

최광석 아브라함 가정     

주일헌금
교무금 성소후원

Bishop’s 
Appeal

합계 
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

$450 - - $1,920 $40 $40 $2,460

마태오 1 금4/30( ) 7:00 PM 온라인 408-318-7588

루카   1 일4/25( ) 8:00 PM 온라인 408-833-0547
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보편 지향 금융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/ Universal Intention : The World of Finance
금융 질서를 정립하여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게 금융 책임자들이 정부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협력하도록 기도합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et us pray that those in charge of finance will work with governments to regulate the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inancial sphere and protect citizens from its dangers.

                          ∎센터 방문 및 미사참례 시 준수 사항
   -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   

다합시다     . 
   - 미사 전 과정 영성체 제외 과 미사 후 마스크 착용합시다( ) .

최소 피트 거리 유지합시다   - 6 .  
미사 후 즉시 차에 탑승 귀가합시다   - , .

   ∎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
주일 오전 시 분 시 분    - : 8 30 - 8 50
평일 화 목 토 오전 시 시 분    - ( , , ): 9 - 9 20
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   - : .

 

 

   


